BR5945                지능과 태도 중 어느쪽이 성공 요소인가?           16-01-22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롤 두엑 ( Carol Dweck)  박사는 지능과 태도 중에 어느 쪽이 성공요소인가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는 지능보다 태도라고 했습니다. 지능은 타고 난다고 하지만  태도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드웩 박사에 의하면 태도를 정하는 마음씨 (Mind-set)에는 고정형 (Fixed)과 성장형 (Growth)이  있다합니다.  고정형 마음씨가 만드는 태도는 “나에게는 이것이 전부야.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라고 샐각하는 마음씨이고 성장형 마음씨가 만드는 태도는 부정적인 결과나 비난으로부터 쉬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씨 입니다.  

고정형 마음씨를 갖는 태도는 “더 노력해봤자 소용 없다”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이뤄지는 결과 만으로 사태를 판단하지만 성장형 태도는 비판이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결과로부터 배우려합니다. 그러므로 성장형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여의하지 않은 결과와 도전을 쌍수를 들고 화영합니다. 드 웩 박사에 의하면 성공적인 삶이란  모두 실패를 대처하는 과정과 결과라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실패란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정보에 실패라는 명칭을 붙인다. 성장형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기대하는 결과를 배출하지 않았으면 “나는 문제의 해결사다. 잘  안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형 태도는 절대로 실패했다거나 별 쑤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 부족과 창안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캔사스 시티 스타 (Kansas City Star) 일간지로부터 해고된바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Ophrah Winfrey)는 볼티모어의 한 TV 방송국으로부터 너무도 감정적으로 보도한다고 해서 해고 되었었습니다. 헨리 포드 (Henry Ford)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두 번이나 실패했었습니다. 스티브 스필버그 (Steve Spilberg)라는 천재적인 영화 제작자이며 감독은  남가주 대학교의 연극과에 입학하려 했지만 여러번 거절되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애브라함 링컨, 토마스 에디슨, 알렉스 헤일리, 실베스터 스탤론, 등등 성공의 롤 모델들도 다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희망 없는 운명적인 결과로 받아드리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서 더 큰성공을 거둔 인물들입니다. 만일 이런 분들이 실패로 좌절을 해버렸다면 우리의 세상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브르스 리 (Bruce Lee)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제 보다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어제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나아지는 생이 아니라면  조금씩 나빠지는 생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생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A에 1점을, B에 2점을, 그리고 C에 3점을 주면서 계속해서 Z에 26점을 주어 보십시오.   태도를 의미하는 Attitude라는 단어만이 100점입니다. 성공은 지능보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끝
